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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업, 이집트 사태 “긍정적”
국제유가 상승 전망에 화학주 오름세 … 자동차․건설은 부정적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 여파가 국제유가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화학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유를 포함한 화학업종은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강한 오름세를 보였지만, 유가 상승으로 피

해를 보는 항공주와 중동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건설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1월3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화학업종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오름세를 보인 업종은 화학(0.7%)과 의약

품(0.2%) 뿐이었다. 금호석유화학, LG화학, 호남석유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2-3% 이상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이 항공사에는 악재가 됐다.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자동

차주와 건설주도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다.

자동자의 하락폭이 특히 컸다. 현대자동차가 4.79%나 밀리며 시총 2위에서 3위로 내려갔다. 자동차 3인방

이외에도 에스엘, 한일이화, 평화정공, 화신, 세종공업 등 자동차부품주가 6% 이상 주저앉았다.

박화진 신영증권 연구원은 “1월 중에 자동차주가 강세를 나타내 주가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집트 사태가

차익실현 빌미를 제공했다”며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시장이 다변화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위

가 장기화된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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